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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만명을 넘어섰

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 기

록을 경신하면서 확진자 증가속도가 갈

수록 빨라지고 있다. 누적 사망자도 100

만명에 육박한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24분(그리니치표

준시 16일 오후 11시 24분 기준) 기준으

로 누적 확진자는 3천만34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2천500만명을 넘은

이후 18일 만이며, 지난달 10일 2천만명

을 넘어선 지 38일, 지난 6월 27일 1천만

명을 넘어선지 82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31일중국우한에서정체불

명의 폐렴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처

음으로공식보고된지 9개월여만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는 갈수록 거

세지고 있다. 첫 보고 이후 179일 만에 1

천만명을 넘어선 이후, 1천만명에서 2천

만명은 44일 만에, 2천만명에서 3천만명

은 38일 만에 각각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 속

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3일(현

지시간) 자체 집계 결과 지난 24시간 동

안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0만7천930명

이 나와 하루 신규 확진자로는 역대 최대

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이 682

만5천44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인도(511만5천893명), 브라질(441만9

천83명), 러시아(107만9천519명)가 뒤

를 이었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만

2천504명으로 77위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인

도가 9만1천120명으로 가장 많아 최악의

핫스폿으로 지목됐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인

구의 0.35%에 불과한 만큼 인도의 누적

확진자수는 수주내 미국을 넘어설 것으

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망했다.

다음으로는 미국(3만6천447명), 브라

질(3만4천755명), 아르헨티나(1만1천89

2명), 스페인(9천437명), 프랑스(7천852

명) 순이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같은 시각 94

만4천210명으로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

다. /연합뉴스

세계코로나19확진3천만명돌파…38일만에1천만명폭증
증가 속도 빨라져…사망자도 100만명 육박

인도 ‘하루 9만여명 확진’ 최악 핫스폿 지목

전세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확진자가3천만명을넘은가운데16일(현지시간)

확진자가급증하고있는인도뭄바이에서검체체취를하고있다. /AFP=연합뉴스

잿더미로변한주택단지 캘리포니아주등미국서부에서발생한역사상가장큰대형산불로인한사망자가36명으로증가한가운데오리건

주피닉스의주택단지가잿더미로변해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서부지역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액이 작게 잡아도 23조원을 넘을 것이라

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U

C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연구소(SI

O)는 서부 산불 피해액을 최소 200억달

러(23조4천700억원)로 추정했다고 16

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

도했다.

톰 코링엄 연구원은 “서부 지역의 산

불 피해액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의 경우 200억달러가 넘

는 피해가 발생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

라고 말했다.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산불 피해 추

정치는 산림과 가옥 피해 등 직접 피해

액만 계산한 것이다.

NYT는 “올해 들어 500만에이커(2

만234㎢)의 산림과 가옥 수백채가 불

에 탔다”며 “서부 지역에 대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

혔다.

NYT는 직접 피해액에다 의료비용

증가, 기업 경영 차질, 세수 손실, 관광

타격 등 간접 비용까지 더하면 피해 규

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세계경제포럼(WEF)은 미

국 캘리포니아주가 산불 진화에 쓴 돈이

지난 40년 동안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1979

-1989년의 연평균 산불 진화 비용은 293

억원(2천500만달러)이었지만, 1989-19

99년에는 715억원(6천100만달러)으로

늘었다. 이어 1999-2009년의 연평균

산불 진화 비용은 2천700억원(2억3천

600만달러)을 돌파했고, 2009-2019년

에는 4천700억원(4억100만달러)을 기

록했다. /연합뉴스

“美서부산불피해최소23조원넘을것”
스크립스해양연구소추정 “산불피해액매년새기록”

안경을 장시간 착용하는 사람이 그렇

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배나

낮아질수있다는연구결과가제시됐다.

17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중국

난창대학 제2부속병원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미국

의사협회 저널 안과학’(JAMA Ophth

almology)에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중국 후베이

성에서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276명

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27

6명 중 16명(5.8%)이 근시로 인해 하루

8시간 이상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는 후베이성 전체에서 31.5%가 근

시로 인해 안경을 착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었다. 두 수치를 종합하면

장시간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코로나

19 감염 확률이 일반인보다 5배가량 낮

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진은 눈을 보호하는 장비를 착용하

고, 일반인들도 손으로 눈을 만지는 행

위 등을 삼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

했다. /연합뉴스

“안경착용시코로나19 감염확률 5배 낮아”

멕시코의 불법 응급 차량이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멕시코시티거리를누비는불법응급차

량이코로나19환자를병원으로긴급이송

하는데최대수백만원을청구하고있다고

16일(현지시간)AP통신이보도했다.통신

은“멕시코에서는코로나19대유행으로산

소통과알코올,마스크가격이모두천정부

지로 치솟았다”며 “무엇보다 가장 잔인한

상황은환자의절박함을이용하는불법앰

뷸런스”라고지적했다.

불법 앰뷸런스 업주들은 911 긴급 전화

를 도청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집을

찾아가고,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

는대가로터무니없는돈을받고있다.

아버지가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불법

응급차 사기를 당한 구스타보 브리세뇨

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남의 고통을

이용한다”며 “불법 응급차는 현재 (코

로나 환자를 병원으로 실어나르는데) 3

만5천페소(195만원)까지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법 앰뷸런스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일부 개인

병원과 연계해 환자를 데려다주는 대가

로 뒷돈까지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불법응급차“병원이송195만원”폭리

인도네시아의 롬복섬에서 15세 소년

과 12세 소녀가 나흘간 데이트한 뒤 결

혼식을 올렸다. <사진>

이들이 속한 부족은 ‘(데이트 후) 여

성을 늦은 시간에 데려다주면 결혼한

다’는 관습법이 있는데, 해가 지면 늦은

시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7일 쿰파란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롬복섬에 사는 중학생 S군(15)은 최근

N(12)양과 데이트를 하고 N양을 오후

7시 30분에 집으로 데려다줬다.

그러자 N양의 부모가 “해가 진 뒤 데

려왔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

고 요구했고, S군의 부모는 결혼식을 막

아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12일 전통 혼례

를 진행했다.

신랑·신부 가족은 모두 사삭족(Sasa

k)인데, 롬복섬에 사는 사삭족은 ‘여자

를 늦게 집에 데려다주면 반드시 결혼한

다’는 관습법이 있다.

해당 마을 촌장은 “신랑·신부가 아직

어려서 결혼을 막으려고 설득했지만, 신

부 측 부모가 강력히 결혼을 원했다”고

말했다.

SNS에서 결혼 동영상 본 현지 네티

즌들은 “열심히 공부할 시기에 무슨 결

혼이냐”, “아이들 부모가 잘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도

록 내버려 두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 결혼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

힌다. /연합뉴스

‘늦은시간데이트하면혼례’븣12세소녀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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